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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기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생활사건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정과 생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인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무대의 중심이 이전되면서 학교는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

화의 장이 된다. 아동의 초등학교 생활적응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적응, 청년기

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 직업적 적응의 토대가 된다[2, 19, 28]. 아동기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중�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아동기

와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근래에 와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

냐는 그들의 개인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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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ir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peer attachment. A total of 2,200 3rd grade children from the third Korea Child-

Adolescent Panel Surve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Self-esteem Scale, 

Peer Attachment Scale, and School Adjustment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Student’s 

t-test, Pearson’s partial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ver. 16.0 

softwa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oys had higher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scores than the girl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as well 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Furth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Finally, children’s self-esteem exerted positive effects on their peer 

attachment, and children’s peer attach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ir school adjustment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ir peer attachment. These findings 

provide preliminary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may 

be mediated by their pe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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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은 인간이 일상생활의 요구나 도전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

정과 결과[34]이므로,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발

생하는 요구와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 및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환경의 요구

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

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적극적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고[18], 학교생활 참여를 편

안하게 느끼고 성공적으로 참여한다면 적응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19]. 최근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학업적응 이외

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학업성취와 

함께 교사관계, 학교규칙준수, 또래관계, 학교생활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5, 23]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의 구성

개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 2010의 3차년도 데이터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은 학

습활동적응, 학교규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고 있어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최근

의 연구경향과 부합한다.

아동기의 학교생활적응이 안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지면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다[12, 20, 22, 27]. 특히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초등

학교 3학년 시기는 유아교육과정과의 연계 차원에서 통합교과로 

운영되었던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개별 학습

과목별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해당하며, 영어교육이 정

식 교과에 포함되어 있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학업성취

가 가시화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학

업성취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시기 초등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

는데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학습

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기초학력의 부재로 인한 학습결손의 누적효과가 비교적 크

게 발생하는 시점[21]이란 점에서 2002년부터 매해 초등학교 3학

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있다[14]. 

이러한 진단평가 결과로 인해 아동은 자신의 평가결과와 또래의 

평가결과를 비교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

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

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초점을 두고 관련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

은 크게 아동의 개인변인(성, 연령, 학업성적, 자아개념 등)과 환

경변인(가족구조, 가족기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연령, 교육수준, 가정소득 등)이 학교생

활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었다[20].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가정 외부의 영향력

이 더 강해져서 학교생활적응에 환경변인 보다는 아동의 개인변

인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16, 24, 27, 

37]으로 보고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

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

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17]. 특히 

학령기는 근면성을 획득하는 시기로 근면성 획득을 통해 아동은 

학교에서 학업과제를 수행하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이

루어나간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며 

이때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근면성이 발달하여 유능감을 경

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실패를 경험할 경우에는 열등감을 초래하

여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의 발달 

역시 학령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의 총체적인 측면[32]이며 상

대적으로 안정적 변인이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서 중요

할 뿐만 아니라[13, 27, 31],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하

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존중감은 개인 적응

력의 중요한 개인 심리적 변인[6, 33]이며,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심리적 적응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선행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

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유아기에 비해 조금 더 낮아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초등학교 환경에서는 또래와 여

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게 됨에 따라 명백한 비교평가를 계속 경

험하게 되므로 아동에게 계획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비교가 중

요해진다[30]. 학령기 아동은 자신을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에 따라 정의하기 시작한다[8]. 이에 

따라 아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

기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 또는 더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초등학생이 소속된 대표적인 사회적 집단은 학교이며 특히 학교

에서 동년배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 따라

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탐

색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나 조

직화된 기대에 해당되므로 개인의 애착체계와 높은 상관을 가진 

요인[11]이라는 점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과의 관련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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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 결과가 진단평가 등의 방식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최초의 애착대상인 부모로부터 자신의 가

족체계 외부의 개인들과 밀접한 유대를 발달시켜나가게 되고, 아

동의 개인적 관계망에서 또래는 점점 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래는 애착 대상으로서 사회적,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원이며[36], 부적응 상황에서 보호적 기능을 할 수 있

다[4]. 또래와의 관계의 질은 안전기지의 발달에 영향을 주어 또

래를 인적 지지의 원천으로 느끼고 그들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

기 때문에 보호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또한 또래

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

고 사회적 유능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보였다[9]. 이러한 선행연구

에 근거해볼 때 또래애착은 학교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적응 

문제에 보호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5, 7, 33], 그리고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4, 9, 15, 35, 36]의 관련성에 관한 연

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아동이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

로 평가할 경우 또래와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것이며 이는 학

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또래애착은 학교환

경에서 아동이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안전기지 역할

을 담당함으로써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5, 7, 33],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4, 9, 

35, 36]를 통해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에 정적 

영향력을 미침과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에도 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다른 아동에 비해 또래애착이 높은 아동은 상대

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또래애착이 높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

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역할을 담당하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관계적 요인인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계적 요인인 또래애착

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학

교생활적응의 관계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아동의 또

래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

로 가정해볼 수 있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 [3]의 매개변인 탐

색을 위한 전략 즉,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지거나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에 근거하여 먼저 아동

의 자아존중감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자아존중

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

의 영향력이 또래애착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또래애착 통제 시 유의한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종단연구를 목적으로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한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 2010의 3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

료를 사용하였다. 2,200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남학생이 

1,134명(51.5%), 여학생이 1,066명(48.5%)이었다.

2.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3차년도 자료 중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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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성미영

감과 관련된 5문항(예,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을 분석에 사용하

였는데, 이는 Rosenberg [2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고

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Likert형 척도이며, 역문항은 코딩 변경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는 a=.732로 양호하였다.

2) 또래애착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3차년도 자료 중 또래애

착과 관련된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Armsden과 

Greenberg [1]가 제작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

을 제외하고 의사소통(예,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

울인다), 신뢰(예,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소외(예, 나

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의 하위영

역별 2개씩 6개 문항으로 구성한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Likert형 척

도이며, 역문항은 코딩 변경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애착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a=.751로 양

호하였다.

3) 학교생활적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3차년도 자료 중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2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Min [25]이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

한 척도이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은 학습활동(예, 학교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규칙(예,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

용한다), 교우관계(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로 구분되며, 각 하위영역은 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 ‘매

우 그렇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Likert형 척도이며, 역문항을 코

딩 변경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는 a=.872로 양호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6.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성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에 차

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1에

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은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937, 7.105, 

13.768, p＜.001).

2.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495, .507, p＜.001). 또한 아동의 또래

애착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496, p＜.001).

3.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을 종속변인

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b=.495,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을 2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애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 [3]

Table 1. Differences among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Sex

Variable
Boys Girls

t
M (SD)

Self-esteem  8.77 (2.74)  8.20 (2.63) 4.937***

Peer attachment 11.95 (3.14) 11.02 (3.03) 7.105***

School adjustment 36.97 (7.66) 32.85 (6.16) 13.768***

***p＜.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Variable Self-esteem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 - -

Peer attachment .495*** - -

School adjustment .507*** .49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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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4.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b=.507,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

명력은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 [3]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

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습활동에 대해 아동의 자아존

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독립

변인으로, 아동의 학습활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습활동(b=.451,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

활동에 대한 설명력은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활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 [3]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규칙에 대해 아동의 자아존

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독립

변인으로, 아동의 학교규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규칙(b=.380, p＜.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규

칙에 대한 설명력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

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규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 [3]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교우관계에 대해 아동의 자아존

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독립

변인으로, 아동의 교우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b=.443,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우

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교우관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 [3]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교사관계에 대해 아동의 자아존

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독립

변인으로, 아동의 교사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교사관계(b=.353,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사

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교사관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 [3]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

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

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

착의 공차한계는 .76, VIF지수는 1.32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에서 보듯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

Table 3. Effects of Self-esteem on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dependent 
variable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y School rules Peer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teachers
b b R2 F b b R2 F b b R2 F b b R2 F b b R2 F b b R2 F

Constant 6.635 23.387 6.496 5.714 6.171 5.016

Self-esteem .572 .495*** .245 709.623*** 1.364 .507*** .257 748.417*** .360 .451*** .204 558.283*** .296 .380*** .145 369.574*** .366 .443*** .196 534.770*** .342 .019*** .125 310.96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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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또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학교생활적응

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

계 분석에서 감소(b=.506 → b=.34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아존중감을 통제했을 때 또래애착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b=.326, p＜.00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자아존

중감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25.6%에서 또래애착 변인이 추가 투

입된 경우 33.6%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 [3]가 제

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

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아동의 또래애착은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아동의 학습활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또

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영향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감소(b=.499 → b=.34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을 통

제했을 때 또래애착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08, p

＜.001). 학습활동에 대한 설명력은 자아존중감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20.2%에서 또래애착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23.4%로 향

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 [3]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

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아동의 또래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활동 간

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아동의 학교규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또

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학교규칙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영향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감소(b=.380 → b=.29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을 통

제했을 때 또래애착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69, p

＜.001). 학교규칙에 대한 설명력은 자아존중감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14.4%에서 또래애착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16.6%로 향

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 [3]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

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아동의 또래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규칙 간

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또

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교우관계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영향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감소(b=.528 → b=.409)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을 통

제했을 때 또래애착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41, p

＜.001). 교우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자아존중감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27.9%에서 또래애착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32.3%로 향

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 [3]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

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아동의 또래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간

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아동의 교사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또

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교사관계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영향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감소(b=.360 → b=.247)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을 통

제했을 때 또래애착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30, p

＜.001). 교사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자아존중감 변인만이 투입된 

경우 13.0%에서 또래애착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17.0%로 향

상되었다. 이는 Baron과 Kenny [3]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Independent 
variable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y School rules Peer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teachers

Step 1 Step 2 Step 1 Step 2 Step 1 Step 2 Step 1 Step 2 Step 1 Step 2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Self-esteem 1.360 .506*** .929 .345*** .357 .499*** .275 .346*** .295 .380*** .230 .296*** .377 .528*** .292 .409*** .302 .360*** .207 .247***

Peer attachment .757 .326*** .143 .208*** .114 .169*** .199 .241*** .223 .230***

R2 .256 .336 .202 .234 .144 .166 .279 .323 .130 .170
F 741.411*** 545.976*** 550.635*** 333.156*** 366.872*** 216.237*** 843.425*** 519.650*** 324.897*** 222.8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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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아동의 또래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 간

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

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또래애착에 의해 매개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3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3학년 아동 2,20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애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24.5%로 나

타나서 아동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할수

록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감에도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나 

조직화된 기대에 해당되므로 개인의 애착체계와 높은 상관을 가

진 요인[11]임을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은 자신을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이 소

속된 사회적 집단에 따라 정의하기 시작하므로[8] 자기 스스로 자

신에 대해 평가하기보다 타인의 평가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함으

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

중감 수준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

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쳐

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

중감의 설명력은 25.7%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

응의 하위영역에도 정적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

록 아동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

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각각 20.4%, 14.5%, 19.6%, 

1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

응에 중요한 변인[16, 24, 27, 37]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력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

자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의 총체적인 측면에 

해당하고, 학교생활적응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응에 있

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

로써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향상시켜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아동의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

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아동의 또래애착에 의해 부분적으

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애

착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적

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또래애착의 영향으로 인해 완

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여전

히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존중감과 학습활동, 자아

존중감과 학교규칙,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자아존중감과 교사

관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

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또래애착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의 경우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발휘한다[9]

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애착 대상으로서 또래가 사회

적,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원[36]이고, 부적응 상황

에서 보호적 기능[4]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또래와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호적 기능

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또

래애착이 학교환경에서 아동이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안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은 먼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한 이후 자신의 가족체계 외부

의 개인과 밀접한 유대를 발달시켜나가게 되는데, 가족체계 외부

의 개인 중 아동에게 중요한 개인은 바로 또래이다. 또래와 얼마나 

안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안

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안전기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또래를 자신의 중

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또래와 공유할 

수 있다면 이들의 학교생활은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

고, 이러한 자기 평가에 근거하여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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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며,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

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또래애착이 부분적으

로 매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습관과 같은 학업성

취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

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적응의 문제는 특히 전이기에 

있는 아동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이므로 후속연구에

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과 같이 학교 전

이기에 있는 아동으로 선정하여 학교 전이기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주로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만 초점을 두

었다는 점을 보다 확장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또래애착을 선정하고,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

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담당하는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시

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아동

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

써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통해 아동의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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